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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께 감사 감격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랜 시간 선생님을 홀로 지켜 주시고, 선생님의 십자

가 길을 보며 홀로 아파하셨을 주님께 그저 죄송했

고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과 기도 일체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선생님은 항상 주님을 위한 기

도를 하시니, 내 입장에서의 기도가 아닌, 성자 주님

을 위한 기도가 성자의 기도임이 깨달아졌습니다. )

* 성자 주님의 말씀 *

합당하니 말씀하노라.

네 깨달음이 옳다.

선생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기도가 설령, 그의 어머니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

도

나 성자의 입장에서 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다.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하여

오직 삼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인간에게 임한 창조목적의 뜻 또한

먼저는 삼위의 오랜 숙원의 뜻이 아니냐.

그는 오직 삼위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사랑하는 섭리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또한

그의 입장이 아닌,

너무도 긴 시간 이 날만을 기다려 왔던

삼위의 심정을 헤아리며 기도한 선생이다.

내 사랑아.

선생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겠느냐.

그는 오직 삼위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만을 하노라.

그것은 이 지구촌을 향한 

삼위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선과 악도, 공의로움도

그는 삼위의 기준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삼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 또한 지니게 되어 

삼위의 심정을 알고서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 기도가 삼위의 심정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기에

그 기도를 기쁨으로 속히 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듯, 심정을 알고서 하는 합당한 기도는

나 성자의 마음을 춤추며 행하게 한다.

그 조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느냐.

오랜 세월 선생은 나의 심정에 맞춰 기도해 왔다.

사심으로 한 기도가 없었노라.

깊은 기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나 성자가 둔 깊은 심정의 뜻을 알고 헤아려

내 마음에 맞춰 그 뜻이 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그 기도가 진정 깊은 기도이다.

나 성자가 세상을 보며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지만

선생 또한 기도함으로 내 심정까지 닿아

그 심정을 알고서 기도하니

마음이 합하여져 나 성자가 속히 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너희 선생의 기도가 크다 한 것이다.

선생이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기도해 주라 

함도

너희가 많은 시간 기도를 하여도

내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선생을 위한 그 기도만큼은 진정 내 심정에 맞는 기

도라

내가 속히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선생의 기도와 일체 되어라.

그가 지금 이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하겠느냐.

개인의 안녕을 위한 기도를 하겠느냐.

나 성자의 대역사인 영 휴거를 앞두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깨달으려 하니

선생이 깊은 속사정을 다 알고서 기도한다.

깊이 기도하여 깨달아라.

선생의 기도로 너희가 차원도 높였고 

섭리사에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끝까지 차원을 높이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선생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섭리사 너희 또한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라.

나 성자가 선생의 기도를 정녕 들어 줄 것이다.

그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기도가 이 성약역사의 길을 찬란하게 비출 것



이다.


